
지난 줄거리 : 붉은별군단 기지에 침입한 스틸로는 우여곡절 끝에 바이오 심장 판막을 손에 얻는다. 하지만 스틸로는 심장병에 걸린 어린 소녀의 얼굴을 떠올

리고…. 결국 스틸로는 명령을 거역하고 소녀에게 바이오 심장 판막을 건네준다. 과연 그 행동에 대한 대장의 반응은…?

글김경우기자•그림김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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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효…. 
저번에 응답도 안 하고

무전기 꺼 버린 것 때문에 대장님이
화가 많이 나셨겠지? 지금이라도

잘못했다고 빌어 볼까? 

하지만 그걸 가지고
우리 별로 돌아갔다면

그 소녀는 수술도
못 했을 거야.



김준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입니다. <미디어 다음>, <스포츠서울>, <Paper>, <영점프> 등의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연재하였습니다. 함께 취재를 하며‘키스트’의

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 

스틸로자식, 어떻게된거야?! 
임무를완수하기는커녕
무전기를꺼 버리다니!!

스킬로, 
대령했습니다! 
부르셨습니까? 

대장님!

지구로 가서
스틸로가 뭘 하고
있는지 알아보고
죽지 않을 만큼만

혼내 준 다음
우리 별로

돌려보내라!

밖에아무도없나?! 
스킬로더러

출동준비해서
나한테오라고그래!

네, 
알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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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썰�! 
대장님, 그럼

다녀오겠습니다!

그래, 잘 해 봐라!
그런데 우주선이 좀 작지 않나?

휴…,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
소녀는 죽게 되었을 지도 몰라. 

하지만 나는 명령을
거역했으니….

아냐, 그래도
착한 일을 하면

선물을 준다고 배웠는데…, 
난 어떻게 하지….

으헉! 
이게뭐야?!

헤헤헤!

너…너…
넌누구야?! 
나랑똑같이
생겼잖아?!

아냐, 대장님도 이해해
주실 거야! 착한 일을
한 거잖아�!

아냐, 나에게 있어
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였어. 

배신을 한 셈이니
혼나도 마땅해.

아이구! 
다리를 못 펴겠네.
얼마나 더 가야

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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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하하! 
스틸로, 놀랐냐? 

인공심장을 못 구하는
바람에 따로 조종을

해 줘야 하는
불편함은 있지만

성능은 훨씬 뛰어난
로봇을

만들었지.

우히히! 너도알고있군. 그래, 맞아! 
나는아무거나다만들어낼수있지! 난우주

최고의천재박사거든!!
호�, 그나저나

나를 닮아서 잘 생겼군. 
디자인을 잘 했네.

역시 소문대로
산만하기
그지없군. 
아휴�

로봇스틸로! 
저녀석을아주
매콤하게
혼내줘라!!

안 듣고
있었냥…?

너는 아무거나 만들어 낸다는
무헤드 박사 아냐? 

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
나를 닮은 로봇을 만든 거냐?
쓸데 없는 것만 만들지 말고

좋은 것 좀 만들어 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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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쿠!
이게뭐야?! 눈에서

레이저광선도
나오잖아?!

휴�, 십년감수했네. 
이렇게 위험한 걸
함부로
쏘다니,
그렇다면
최후의
수단이다!

이럴 땐
머리카락이 날려라

도망치는 게
최고지!

로켓주먹 준비! 발사�!

으헉!!

아참!
이건 피구가 아니지!

대머리
주제에!

하하! 
도망치게 놔 둘 줄 알았냐? 

어서 쫓아가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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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 참….

아이쿠! 
이게 웬

날벼락이야?

호�, 이 인공손은
도대체 뭘로 만들었기에

이렇게 가볍고 튼튼한 걸까?

아이고, 
온몸이

쑤시네….

앗! 이봐요, 
괜찮아요? 이 친구
상태가 심각한걸.

무릎이
너무

아파요!

아니, 
무릎이…?

무릎 관절을
심하게

다쳤구만. 
이걸 어쩌지…. 
그냥 두면 점점

나빠져서
평생 관절염으로
고생할 텐데….

우히히�! 
스틸로 녀석 아예
사라져 버렸구나!

에구
구구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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흠…, 
어쩐다….

덕분에
이제 수술이
두렵지 않게
되었어요.

의과학연구센터장최귀원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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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의과학연구센터는 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의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
야. 1993년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
을 했지. 우리가 의과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
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야.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
아직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지. 암에 걸
린 사람의 경우만 봐도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얼마나 독했으면 환자의 머
리카락이 다 빠져 버리겠냐구.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조금씩 절개하면 될
걸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많이 절개하는 경우도 많다고. 환자가 얼마
나 아프겠어.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고통을 최소한 적게 받을 수 있게 하고,
또 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. ‘실시간 분자영상
기술’, ‘먹는 항암제’, ‘주문형 인공관절’등이 환자들이 병을 더 쉽고 빨리

이겨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.

내가 연구하고 있는
주문형 인공관절로
치료를 해야 하나….



스킬로의도착! 과연스틸로의운명은…?!

아이고, 여기가
어디지? 아파
죽겠는데 계속

설명만 하시고….

많이 아프죠? 
조금만 참아요. 

우리 연구센터에서
개발한 인공관절로

치료를
해 줄테니.

흑흑…!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
키스트 분들은 너무나 친절해. 
난 스파이라구요.

아이고, 
다리 펴고 싶어! 
아직도 멀었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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